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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으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들을 보며 기도할 

때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

* 예수님 말씀 *

나의 찢어지는 마음을 알겠느냐.

그 시대 2000년 전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만 담당하였다.

그 죄도 너무 많아서 

내 목숨을 내어 주어야만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사해 줄 수` 있는 죄였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지구촌의 죄악을 다 담당해야 하느니라.

그러니 내 영의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지

금

그것도 모자라 네 선생의 몸까지 

내 육의 몸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구나.

이 시대의 십자가는 지어도 지어도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십자가다. 

이 많은 죄를 어찌해야 좋을지... 

선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섭리사 너희마저도 죄를 짓고 있으니

내 마음은 내 심정은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기고 무너진다.

섭리에 있지만 행실은, 너희 영혼은, 

사망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휴거되지 못할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

내 심정 애가 타고 선생 심정 애가 탄다.

그리 많은 말씀을 주어도 

변화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선생이 다 짊어지겠다고 하며 

나에게 무릎 꿇고 매일 애원하고 간구하지만 

선생이 너의 죄를 다 짊어졌어도 

다시 너희가 또 죄를 짓고 행치 않아 

다시 또 사망으로 가고 있으니 

선생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내 마음 부둥켜 잡고 엉엉 운다.

선생이 해도 해도 안 된다고 

선생도 매일 나에게 간구한다.

선생이 힘든 건 상관없다고 

근데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걸 선생이 느낀다고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 하면서 

지금도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 

너희가 그 마음 아느냐.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이성 죄에 

사탄들에게 따먹히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 

아느냐.

육 과일 따먹히고 뇌 과일 따먹히면서 

나는 그 광경을 옆에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사탄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

내가 창조한 영혼들이 다 자신에게 따먹히고 있다

고

비웃는 사탄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찢어

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해서 

다시금 또 기회를 주고 

매일 옆에 찾아가서 애원하고 

무릎 꿇고 사정하는 내 마음이다. 내 심정이다.

한번 따먹혔어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으니

죄를 청산하면 다시 천국으로 올 수 있으니 

다시 몸부림치면 될 수 있으니 

그 희망 가지고 다시금 찾아가고 

매일매일 애원하고 눈물 흘린다.

내 마음 제발 알아 달라. 제발 내 마음 알아다오.

너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어떤 짓도 다 할 수 있다.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 아느냐.

회개란 너희의 죄를 다 씻어 내는 것이다.

너희가 자유의지가 있기에 결국 너희가 했기에 

사탄들은 너희가 행한 것에 대해 

너희가 책임을 지고 씻어 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죄를 타고 들어오고 

또 죄를 낳게 하고 너희를 힐문한다.



결국 너희가 좋아서 죄를 지은 것이니 

너희가 행해야 사탄들도 인정하고 물러난다.

그러니 너희가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너희가 회개를 해야 한다.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남이 아무리 대신 회개를 해 주어도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죗값은 

온전하게 회개되는 것이 아니다.

도와줄 수 있고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겠지만 

결국 자신이 해야 한다. 

사탄도 책임분담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사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게끔 시키고 

너희가 하게끔 유혹하고 

너희가 결국 행하게 만든다.

사탄의 그러한 술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마음을 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면 결국 

너희 육신과 행위까지 뺏기게 되니 

너희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를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길이고 

너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 어서 회개하여라,

나에게 고하고 행하여라, 

마음이 아직 나에게로 온전치 못한 자들은 

사탄들이 그 마음잡고 있는 것이니 

너희 마음을 더 주관할 수 있도록

더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기도로 다스려라,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